
THE TOWN NEWS 27April 15, 2019   Vol. 1259세상에 이런 일이

최근 중국 저장성에서 진행된 결혼식장에 전 남자친구

와의 재결합을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, 이날 예식의 주인

공이었던 예비 부부와 식장에 참석했던 하객들을 경악

하게 만들었다. 이 사실은 문제의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

하객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. 약 30초에 

달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2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예식의 

주인공인 예비 신랑과 과거 오랜 기간 교제했던 전 여자

친구로 확인됐다.

영상 속 이 여성은 결혼식의 막바지인 예비 부부의 입

맞춤 및 서약이 있을 시간에 맞춰 하얀색 드레스와 면

사포 등을 착용하고 단상 위에 등장해 자신의 전 남자

친구였던 예비 신랑의 손을 잡고“다시 재결합하자!”

면서“내가 잘못했다. 나를 떠나지 말라!”고 목소리를 

높이며 오열했다. 이 같은 상황에 당황하던 예비 신부

는 자신의 손을 잡으며 상황을 설명하려는 예비 신랑을 

뒤로 하고 예식장을 빠져나가며 해당 영상은 종료된다.

현장에 참석했던 하객들은“결혼식장에 신부 드레스

를 입고 단상에 두 명의 신부가 오르는 것을 마주하는 

것이 매우 민망한 상황이었다.”면서“그럼에도 예비 신

부는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냉

한국의‘먹방’열풍이 호

주 여성들에게까지 번졌다.

8일 데일리메일 호주판

은“한국의‘먹방’열풍에 

호주 여성들도 동참하고 있

다.”면서“카메라 앞에서 대

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

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대는 

기괴한 SNS 트렌드가 하나

의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.”고 전했다.

이 매체에 따르면 호주의 여성 사진작가인 태너 이코

트(23)는 KFC의 햄버거와 감자튀김, 치킨 너겟, 팝콘 치

킨, 그레이비 등을 먹어치우는 20분짜리 먹방 영상으로 

50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다. 이미 29만 명이 넘는 구

독자를 끌어 모은 이코트는“음식이 날 흥분시킨다고 

말하는 게 이상하냐?”며“나에게는 음식이 전부”라고 

말했다.

공개된 영상에서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패스트푸드 

먹기에 도전했다. 그러나 결극 중도에 포기를 선언했다. 

전 남친 결혼식에서 ‘재결합’하자며 오열한 여성

호주에 상륙한 한국식 먹방 열풍

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.”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“하지만 결국 이 웃지 못할 촌극은 예식의 주

인공이었던 예비 신부가 식장을 박차고 나서는 것으로 

마무리됐다.”면서“식장 밖으로 나가는 신부를 쫓는 신

랑과 그에게 버려진 전 여자친구의 오열만 식장에 오래 

남아있었다.”고 덧붙였다. 

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한 네티즌은“전 여자친

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같은 엉뚱한 짓을 했는지 이해

할 수 없다.”면서“재결합을 주장하는 날이 결혼식 당

일, 예식장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. 이는 오로지 전 남

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

없다.”며 재결합을 호소하면 결혼식장에 난입한 여성

을 힐난했다.

태어난 지 4개월 만

에 소아암 진단을 받

고 암과 싸운 아기가 

마침내 완치 판정을 

받았다. 

켄터키주에서 태어

난 몰리 휴즈는 지난 

2017년 생후 4개월 

만에 소아암 중 하나

인 신경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. 신경모세포종은 

교감신경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주로 10세 미만의 

소아에게서 발생한다. 

한 살도 채 되지 않아 암 4기 진단을 받은 몰리는 생

후 5개월이 되던 때부터 1년 반 동안 각종 항암치료

를 받았다.  몰리의 어머니 첼시 휴즈는“처음 딸의 암 

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쓰러

져 몰리를 껴안고 엉엉 울었다.”며“실제로 겪어 보기 

전까지는 이 모든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 못

할 것”이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.

어려운 항암치료

를 견뎌낸 몰리는 최

근 완치 판정을 받고 

2살의 건강한 아기

가 됐다. 하지만 여

전히 긴장의 끈을 놓

을 수는 없다. 첼시는 

CNN과의 인터뷰에

서“암 완치 소식을 

듣고 우리는 안도감

에 휩싸였다.”면서도“재발 위험이 있어 5년 동안 3

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.”고 설명했다. 몰

리는 암 재발을 막기 위해 임상시험 중인 약도 복용

하기 시작했다.

몰리는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어 보청

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여느 아기들처럼 호기심이 넘

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. 첼시는“몰리는 넘치

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다.”며 웃었다. 

첼시는 곧 몰리를 데리고 바다를 찾을 예정이다. 그

녀는“물을 좋아하는 몰리가 그간 가슴에 부착한 링

거 주사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물놀이나 목욕을 

해보지 못했다.”면서“조만간 몰리 인생 첫 수영을 시

켜볼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소아암 극복한 
생후 4개월 여아

그녀는“최선을 다했지만 모

두 먹지 못했다.”면서“KFC

를 사랑하는 구독자들에게 

사과하고 싶다.”고 말했다. 

또“내가‘먹방’에 얼마나 

더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

다. 후회하지는 않지만 패배

감이 엄청나다.”고 밝혔다.

데일리메일은 이코트가 

‘먹방’에 동참한 수십만 명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면서 

갈수록 많은 호주 여성이 먹방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

전했다. 또 한국의 먹방BJ(개인인터넷방송의 방장을 이

름, 편집자 주) 박서연 씨를 언급하며 그녀가 먹방으로 매

달 1,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소개했다. 

데일리메일은 지난 2015년에도 한국의 먹방을 조명한 

바 있다. 당시에는 한국의 먹방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될 

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이었으며 과식의 위험성을 언급하

며 먹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. 그러나 최근 

호주 여성들 사이에서 먹방이 번지자 먹방에 대해 다시 

조명하며 과거의 예측이 잘못됐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.


